
고씨광주전남종문회 고윤근 회장
예비 과학자 양성 위한 장학금 쾌척 

- 명문 고씨광주전남종문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2018년부터 매해 그해 연도 숫자에 
맞춰 장학금 기탁... 누적 기부액 1억 2천 1백만원 달성 

- 지역발전 위한 과학인재 양성 장학 기금으로 2,022만원 쾌척 

▲ GIST가 11월 21일(화) 오후 총장실에서 고씨광주전남종문회 고윤근 회장의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발전기금팀 차가영 팀장, (재)지스트발전재단 김해명 이사장, 

고씨광주전남종문회 고홍배 사무총장, 고씨광주전남종문 장학회 고달석 이사장, 고씨광주전남종문회 고윤근 

회장, GIST 김상돈 교학부총장, KBI하남 고정주 회장(GIST 명예공학박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고씨광주전남종문회 고윤근 회장이 광주전남

지역 내 고씨 성을 가진 예비 과학자들을 위한 장학금을 (재)지스트 발전재단에 기

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11월 21일(화) 오후 총장실에서 김상돈 교학부총장과 고씨광주종문회 고

윤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윤근 회장은 지난 GIST 설립 25주년인 2018년에 2,018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그

해 연도 숫자에 맞춰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작년에 사정상 기탁식을 연기하

여 이번에 기부한 2,022만원까지 누적 기부금(2017년에 2,000만원 기탁)은 1억 2

천 1백만원이 되었다.    

(재)지스트발전재단과 고씨광주전남종문회는 해당 장학금을 GIST 재학생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의 고씨 성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 장학생을 발굴 및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씨광주전남종문회 고윤근 회장은 “올해는 GIST가 설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인만큼 더 의미 있는 곳에 장학금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지역의 명문 고씨광주전남종문회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

고, GIST 뿐 아니라 지역의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미있는 곳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